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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reinterprets Han River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K-Culture 

and proposes strategies for utilizing it as a resource for urban cultural tourism. It examines 

the Han River not merely as a natural landscape or leisure space, but as an urban cultural 

platform where Seoul’s everyday life, waterfront leisure, night tourism, public art, and 

K-lifestyle converge.

Methods This study reviews previous KCI-indexed research on Han River culture, public 

art, waterfront spaces, and cultural tourism, together with recent policy projects such as 

the Han River Festival and the Great Han River Project.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analyzes the Han River through the perspectives of K-lifestyle, K-waterfront leisure, 

K-night tourism, K-public art, K-food picnics, and K-storytelling.

Conclusions The Han River functions as a representative space of Korean urban everyday 

culture, where picnics, running, cycling, night walks, food trucks, busking, water leisure, 

festivals, and public art are organically combined. It also has strong potential as a cultural 

tourism resource that connects ecological value, historical memory, urban sensibility, and 

contemporary K-Culture.

Therefore, the Han River should be understood not simply as a scenic or recreational 

space, but as a dynamic cultural platform that can expand the meaning of K-Culture into 

everyday urban experience, waterfront tourism, and public cultur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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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자연 하천이지만, 서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강은 도시의 경계를 나누고, 이어 주는 지리적인 축이자, 서울의 이미지를 구성하

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그리고 한강은 시민들이 걷고, 달리고,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나누는 생활의 공간이다. 주말의 피크닉, 퇴근 후 러닝, 야경 산책, 치킨 

배달과 컵라면, 버스킹과 불꽃축제, 야시장과 수상 레저가 한강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

어진다. 이런 점에서 한강은 서울의 자연경관이면서도, 한국인의 도시적 생활양식이 가장 

밀도 있게 드러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동안 K-컬처에 대한 논의는 주로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처럼 해외 시장에

서 뚜렷한 성과를 낸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달라졌

다. K-컬처는 더 이상 무대와 스크린, 음원과 영상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외국인 관광객은 

드라마 속 촬영지를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인이 실제로 생활하고 소비하는 공간을 

여행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대형마트에서 김과 과자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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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는 행위가 모두 한국을 경험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 관광의 관심이 특별한 명소에서 일상적 생활 문화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강은 K-컬처의 새로운 공간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강은 드라마

나 예능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해 왔지만, 그 의미는 촬영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피크닉, 배달음식, 편의점 소비, 러닝크루, 자전거 라이딩, 야간 산책, 음악 

공연은 모두 한국의 도시 생활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면들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강은 

서울의 경치를 감상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 여가를 보내는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한강은 ‘보는 관광’과 ‘살아보는 관광’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다.

한강 관련 선행 연구도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한강 콘텐츠 활용 공공예술 

프로젝트 연구>는 한강을 서울의 중심축이자 도시 일상성을 형성해 온 장소로 보고, 생태·역

사·문화가 함께 향유되는 공유재로 파악한 바 있다.1 이 연구가 주목한 한강의 장소 특정성과 

공공예술의 가능성은 한강문화를 단순한 공원 이용이나 경관 감상의 차원에서 벗어나게 

한다. 한강은 이미 시민의 일상 속에서 문화적 의미를 생산해 온 공간이며, 공공예술과 

축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강문화는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행사나 수변공간의 경관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울 시민의 여가 방식, 한국적 도시 생활의 감각, K-푸드 소비, 야간문화, 수상레

저, 공공예술, 글로벌 관광객의 체험 욕구가 겹쳐지는 복합적 문화 현상이다. 한강은 거대한 

시설을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풍부한 문화적 장면을 품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들

을 흩어진 일상으로 방치하지 않고, K-컬처의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읽어 내는 일이다. 이 

글은 한강을 서울의 자연경관이 아니라 K-컬처가 일상 속에서 실현되는 도시 문화 공간으

로 보고,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 전략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강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2 하지만 그 논의의 중심은 대부분 

1 박수진. (2022). 한강 콘텐츠 활용 공공예술 프로젝트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1), 339–350.

2 KCI를 기준으로, ‘한강 문화’, ‘한강 연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대략 90여 건의 논문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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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있었다. 한강은 서울의 

대표적 수변공간이자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원, 시설, 경관, 여가, 문화 행사, 수상 레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강이 단순한 자연 하천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공공문화, 시민 여가가 만나는 복합 공간임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K-컬처의 의미가 일상적 생활 문화와 도시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강을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다.

먼저 한강공원의 복합 문화 시설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창희 외의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한강공원 복합문화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다.3 이 

연구는 한강공원이 단순히 무료로 이용되는 시민 휴식 공간이 아니라, 공공투자와 문화시설

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도시 자산임을 보여준다. 한강공원에 조성되는 복합 문화 시설은 

시민 편의시설을 넘어 문화 향유, 관광 수요, 도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논의는 한강을 공공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중첩된 도시 공간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한강공원 안의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한 활성화 연구가 있다. <한강 시민공원 

난지캠핑장 활성화 방안 연구>는 난지캠핑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하였다.4 난지캠핑장은 한강의 체류형 여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소이다. 한강을 

잠시 산책하고 떠나는 공간이 아니라, 일정 시간 머물며 식사하고, 쉬고, 공연이나 프로그램

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도심 안에서 자연을 경험하려는 수요가 커졌고, 난지캠핑장은 이러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주목되었다. 이 연구는 한강의 활용이 단순한 경관 감상이나 운동 중심에서 

체류형 여가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강의 유휴공간 활용에 주목한 연구도 중요하다. <한강다리 하부 공간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는 한강 다리 아래 공간을 도시의 빈 공간이자, 수변공간과 교통 기반시설이 

만나는 특수한 장소로 파악하였다.5 일반적인 고가도로 하부 공간은 어둡고 단절된 이미지

가 강하지만, 한강 다리 하부는 수변 경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가능성을 지닌다. 

3 김창희, 최지은, 권태구, 채수복. (2020). 한강공원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태도 및 신념이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1(2), 171–184.

4 김예지, 구지영, 이재희, 이민정, 김승인. (2015). 한강시민공원 난지캠핑장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1), 731–742.

5 김예서. (2019). 한강다리 하부 공간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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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간은 공연, 전시, 마켓, 휴게 공간, 미디어아트, 스포츠 활동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한강의 다리 하부는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강변 보행 동선과

도 연결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크다. 이 연구는 한강의 문화공간을 새로 만드는 방식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공간을 다시 읽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한강의 문화·여가 활동을 넓은 도시문화의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다. <한강과 대동강

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수렴이론을 활용하여 두 강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비교하

였다.6 이 연구는 한강을 서울의 자연공간으로만 보지 않고, 도시 체제와 생활 문화가 결합

된 여가 공간으로 읽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산책, 운동, 

축제, 수변 휴식은 시민의 생활방식과 도시의 제도적 조건, 공간 운영 방식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한강문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여가 현상이라기보다, 도시의 발전 과정과 

시민의 생활 변화가 축적되며 형성된 문화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강을 공공예술과 장소 특정성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도 중요한 기반이 된

다. <한강 콘텐츠 활용 공공예술 프로젝트 연구>는 한강을 서울의 중심축이자 생태·역사·문

화가 만나는 공유재로 파악하고,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7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한강을 단순히 이용 가능한 공원이나 시설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장소의 

기억과 시민의 일상, 예술적 개입이 만나는 문화적 장으로 이해했다는 데 있다. 한강은 

넓고 개방된 공간이지만, 동시에 권역별로 다른 기억과 분위기를 지닌다. 여의도, 반포, 

망원, 뚝섬, 난지, 이촌은 모두 한강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지만, 시민이 경험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공공예술은 이 차이를 드러내고, 장소별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한강을 시설, 공간, 경제적 가치, 여가 활동, 유휴공간, 공공예술의 

관점에서 분석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한강문화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강을 주로 도시계획이나 시설 운영, 여가 활성화의 대상으로 다루

는 경향이 강했다. 다시 말해 한강이 시민에게 어떤 생활 감각으로 경험되는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어떤 K-라이프 스타일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지는지, K-푸드·러닝·피크닉·야간

6 노현종. (2024). 한강과 대동강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연구: 수렴이론을 활용하여. 도시연구: 역사·사회·

문화, 37, 37–73.

7 박수진(2022, pp. 3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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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킹·수상레저가 어떻게 하나의 문화적 장면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

하지 않다.

최근 K-컬처의 확산은 이러한 공백을 다시 보게 만든다. K-컬처는 더 이상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콘텐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의 특별한 문화만을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인이 평소에 어떻게 쉬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

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런 점에서 한강은 K-컬처의 일상적 기반을 보여주는 대표 공간이

다. 한강에서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는 장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강변에서 먹는 

장면, 러닝크루가 달리는 장면, 밤에 다리 조명을 보며 걷는 장면은 한국의 도시 생활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무대 위의 K-컬처와는 다른 차원의 문화 경험이다.

따라서 한강은 공원이나 수변 시설이라는 기존 범주를 넘어,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 생활 문화 플랫폼으로서 한강은 여러 층위를 가진다. 시민에게는 일상의 

휴식처이고, 관광객에게는 한국적 도시생활을 체험하는 장소이며, 예술가에게는 공공예술

의 무대이고, 지역 상권에는 소비와 유동 인구를 연결하는 기반이다. 또한 한강은 낮과 

밤, 봄과 겨울, 운동과 휴식, 자연과 도시, 로컬과 글로벌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복합성을 충분히 읽어낼 때 한강문화의 활용 전략도 더 풍부해질 수 있다.

기존 연구가 한강의 시설과 공간을 분석했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장면을 문화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한강 피크닉은 단순한 야외 식사가 아니라 

한국적 배달 문화와 K-푸드 소비가 결합된 여가 형식이다. 한강 러닝과 자전거는 건강과 

자기관리, 도시 경관 소비가 결합된 K-라이프스타일이다. 한강 야경과 다리 조명, 버스킹

과 야시장은 야간관광의 중요한 자원이다. 다리 하부 공간과 수변 유휴지는 공공예술과 

팝업 콘텐츠가 결합될 수 있는 실험장이다. 이처럼 한강은 이미 여러 문화적 가능성을 품고 

있다.

결국 선행 연구의 흐름은 한강을 시설 중심의 공간에서 생활 문화 중심의 플랫폼으로 

확장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공시설이고, 활성화가 필요한 

캠핑장과 유휴공간이며, 도시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변공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강은 

K-컬처가 일상적 차원에서 구현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한강문화 연구는 이 두 

층위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시설과 공간의 문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곳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어떤 감각으로 머물고 소비하고 기억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한강은 단순

한 도시공원을 넘어, 서울의 일상 문화가 세계 관광객에게 체험되는 K-생활 양식의 공간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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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컬처 관점에서 본 한강문화의 성격

K-컬처의 관점에서 한강문화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강이 지닌 도시 

일상성이다. 한강은 특정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만 방문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 서울 

시민에게 한강은 퇴근 후 잠시 걷는 길이고, 주말에 돗자리를 펴는 공원이며, 친구와 라면을 

먹고 연인이 야경을 바라보는 일상의 배경이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는 러닝크

루와 함께 달리며, 또 누군가는 강변에 앉아 음악을 듣거나 배달 음식을 기다린다. 이러한 

장면들은 거창한 문화행사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도시생활의 감각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궁궐과 박물관이 한국의 역사적 시간과 전통을 보여준다면, 한강은 현재 한국인의 생활 

리듬을 보여준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강에서 흥미를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강은 

관광객을 위해 별도로 꾸민 공간이라기보다, 서울 시민이 실제로 쉬고 먹고 걷고 모이는 

장소이다. 관광객은 이곳에서 한국인이 여가를 보내는 방식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때로는 

그 방식에 직접 참여한다.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빌리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며,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는 단순한 관광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적 도시일상을 짧게나마 살아보는 경험이다.

이 점에서 한강은 K-컬처의 생활 문화적 기반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K-컬처가 더 이상 

무대와 스크린, 음원과 드라마에만 머물지 않는다면, 한강은 그 확장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드라마 속 장면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관광객이 실제 서울에 와서 한강을 

찾는 순간, 콘텐츠 속 이미지와 현실의 생활문화가 연결된다. 화면 속 서울은 한강공원의 

바람, 강변의 냄새, 편의점 라면의 맛, 다리 조명과 밤공기의 감각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으

로 바뀐다. 한강문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K-컬처의 실감나는 현장이 된다.

한강문화의 두 번째 성격은 K-푸드 피크닉 문화에서 확인된다.8 한강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서울 시민의 여가와 결합해 왔다. 치킨 배달, 컵라면, 김밥, 떡볶이, 

맥주, 커피, 편의점 간식은 이제 한강을 떠올릴 때 빠지지 않는 장면이 되었다. 한강의 식문

화는 고급 레스토랑 중심의 미식 경험과 다르다. 그것은 편리하고 가볍고 즉흥적이며, 함께 

나누기에 적합하다. 바로 이 점이 한강의 K-푸드 문화를 독특하게 만든다.

8 고진현. (2024).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인의 K푸드 트렌드 분석. 한국식공간학회 식공간융합

연구, 19(6), 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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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의 음식 소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식 야외 여가, 

배달문화, 편의점 문화, 즉석식품 문화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생활 문화적 장면이다. 한강공

원의 편의점에서 직접 끓여 먹는 라면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우 인상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 라면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K-푸드이지만,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상품으로서의 

라면과 다르다. 강바람, 야경, 돗자리, 친구와의 대화, 늦은 밤의 분위기가 함께 결합되면서 

하나의 장소 경험이 된다. 치킨 배달 역시 마찬가지이다. 배달 앱과 야외 피크닉, 여럿이 

나누어 먹는 식사 방식이 결합할 때, 한강의 K-푸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울식 여가의 

상징이 된다.

이러한 피크닉 문화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일상적 풍요로움을 보여준다. 관광객은 

유명 식당을 찾아가는 대신, 한국인이 실제로 즐기는 방식으로 음식을 소비한다. 편의점에

서 컵라면을 고르고, 치킨을 주문하고, 강변에 앉아 먹는 경험은 한국 여행의 특별한 기억이 

된다. 이는 K-푸드가 식당이나 상품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K-푸드는 특

정한 장소, 소비 방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풍부한 의미를 얻는다. 한강은 바로 

그런 K-푸드 생활문화가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세 번째 성격은 야간관광성이다.9 한강은 낮에도 매력적인 공간이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도시적 감각을 만들어낸다. 다리 조명, 강물에 비치는 불빛,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밤 산책, 버스킹, 야시장, 돗자리 위의 대화는 서울의 밤을 대표하는 풍경이다. 한강의 야간

문화는 단순한 경관 감상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밤의 한강에서 먹고, 걷고, 듣고, 사진

을 찍고, 머문다. 이때 한강은 서울의 야간관광을 이끄는 핵심 공간으로 기능한다.

야간관광은 최근 도시관광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낮 시간의 관광이 

명소 방문과 관람 중심이라면, 밤의 관광은 분위기와 감각, 체류 경험에 더 강하게 의존한

다. 한강은 이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강변은 넓고 개방적이며, 조명과 수변 경관이 어우러

지고,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과 체류가 가능하다. 여기에 음악 공연, 푸드트럭, 야시장, 계절 

축제가 결합하면 한강은 서울의 밤을 체험하는 대표적 플랫폼이 된다.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연구에서 야간관광 동기가 소비, 관광, 음식관광, 유희성, 사회성, 

야간 심미성 등으로 세분화되었다는 점은 한강 야간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한강의 밤은 단순히 아름다운 야경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9 김성민, 송섭규, 이훈. (2019). 야간관광 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분석: ‘서울 밤 도깨비 야시장’을 중심으로. 

예술과 과학기술, 15(4), 10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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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고, 낯선 사람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 야간의 

한강은 소비와 여가, 미감과 사회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도시문화 콘텐츠가 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이는 서울의 밤을 안전하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

네 번째 성격은 공공예술과 장소 특정성이다. 한강은 열린 수변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예

술이 개입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이다.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야외 공연, 시민참여형 프로

젝트, 다리 하부 공간을 활용한 전시와 마켓은 한강의 장소성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 

한강은 넓고 동일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역마다 다른 분위기와 기억을 갖고 

있다. 여의도는 축제와 불꽃놀이의 이미지가 강하고, 반포는 분수와 야경의 장소로 인식된

다. 망원은 생활형 피크닉과 젊은 감각이 두드러지며, 난지는 캠핑과 체류형 여가의 공간이

다. 뚝섬은 청년 여가와 수상레저, 이촌은 한강 조망과 산책의 장소로 읽힌다.

공공예술은 이러한 차이를 시각화하고 경험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한 조형물 

설치가 아니라, 각 권역의 역사와 생활감각을 반영한 예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의도는 대규모 축제와 도시 스카이라인을 활용한 미디어아트가 어울리고, 망원은 지역 

상권과 연결된 시민참여형 마켓과 공연이 자연스럽다. 반포는 야경과 분수를 활용한 빛·소

리 콘텐츠가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며, 난지는 캠핑과 생태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이 적합하

다. 이런 방식으로 한강의 각 공간은 단순한 공원 구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서사를 지닌 

K-컬처 장소로 구체화될 수 있다.

<한강 콘텐츠 활용 공공예술 프로젝트 연구>가 지적하듯, 한강은 도시 일상성과 장소특정

성이 강한 공간이다. 이는 한강이 단지 비어 있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시민의 기억과 활동이 

축적된 문화적 장이라는 뜻이다. 공공예술은 이 축적된 감각을 끌어내고, 시민과 관광객이 

한강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매개가 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공예술은 

언어 장벽을 넘어 한강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미디어아트, 야외 

조명, 참여형 설치물은 한강을 사진 찍는 장소에서 기억하는 장소로 바꿀 수 있다.

다섯 번째 성격은 수상레저와 도심형 자연체험이다.10 한강은 오랫동안 ‘바라보는 강’의 

이미지가 강했다. 강변을 걷고,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공원에서 강을 배경으로 쉬는 방식

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강 정책은 한강 위를 직접 체험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2030 리버시티, 서울’>은 한강 야경·석양 투어, 선상 

식사와 행사, 수상산책길, 마리나 시설 등을 통해 문화·예술·레저가 결합된 수변공간을 확대

10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2024).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2030 리버시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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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는 한강이 관망의 대상에서 체험의 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상레저의 확대는 한강문화의 감각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관광객이 유람선에서 야경을 

보는 수준을 넘어, 카약이나 패들보드, 수상택시, 선상 공연, 선상 식사, 강 위의 석양 투어

를 경험한다면 한강은 서울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 도시는 강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강 위에서 다시 보인다. 빌딩의 불빛, 다리의 구조, 강변의 공원, 도시의 스카이라인

이 물 위에서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와 도심형 자연체험은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한강은 시민의 일상 공간

이자 생태 공간이기도 하다. 관광객 유치와 상업적 프로그램 확대만을 앞세울 경우 소음, 

쓰레기, 생태 훼손, 과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강의 수상활성화는 이용 확대와 

보존의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K-컬처 공간으로서 한강의 가치는 화려한 시설을 

늘리는 데만 있지 않다. 오히려 서울 한복판에서 자연과 도시, 휴식과 활력, 시민의 일상과 

관광객의 체험이 공존한다는 데 있다.

종합하면 K-컬처 관점에서 한강문화는 도시일상성, K-푸드 피크닉, 야간관광, 공공예

술, 수상레저라는 다섯 가지 성격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서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강에서 러닝을 하고, 편의점 라면을 먹고, 야경을 보며 걷고, 버스킹을 듣고, 

수상레저를 체험하는 과정은 하나의 연속된 도시문화 경험으로 이어진다. 한강의 힘은 바로 

이 복합성에 있다. 그것은 전통 관광지처럼 하나의 유적이나 상징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신 수많은 일상적 행위들이 모여 서울의 현재를 보여준다.

따라서 한강은 K-컬처의 다음 공간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 한강은 한국인의 도시

적 생활양식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소이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의 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무대이다. 중요한 것은 한강을 단순히 아름다운 강이나 공원으로만 

홍보하는 데서 벗어나는 일이다.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먹기, 걷기, 달리기, 보기, 듣기, 

머물기, 타기, 함께하기의 문화를 하나의 K-라이프스타일로 읽어내야 한다. 그때 한강문화

는 서울의 일상에서 출발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K-컬처 관광 자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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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컬처 관점의 한강문화 활용 방안

한강문화를 K-컬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축제는 한강을 주목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지만, 축제만으로 한강문화의 

지속성을 만들기는 어렵다. 한강의 힘은 특별한 이벤트보다 일상적 반복성에 있다. 시민들

이 퇴근 후 달리고, 주말에 돗자리를 펴고, 편의점 라면을 먹고, 밤의 강변을 걷는 장면이야

말로 한강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한강의 K-컬처화는 대형 공연이

나 일회성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한강의 생활문화를 관광객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강은 K-라이프스타일 체험형 관광 코스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이미 드라마, 예능, 유튜브, SNS를 통해 한강의 이미지를 접하고 있다. 한강변에

서 라면을 먹는 장면, 치킨을 배달해 먹는 장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야경을 보는 장면, 

러닝크루가 강변을 달리는 장면은 한국 도시생활의 익숙한 이미지가 되었다. 문제는 이 

이미지가 실제 관광 동선으로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광객이 한강에 도착

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돗자리를 빌리고, 어떤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어느 길을 걸어야 야경이 좋은지 쉽게 알기 어렵다. 한강의 일상적 매력을 관광 경험으로 

전환하려면 이미지를 동선과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강 피크닉 코스’는 돗자리 대여, 편의점 이용, 배달 음식 주문, 쓰레기 분리배

출 안내, 추천 전망 지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수 있다. ‘한강 편의점 라면 체험’은 

단순히 라면을 끓여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한국 편의점 문화와 즉석조리 문화, 야외 여가문화

를 함께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한강 러닝·자전거 코스’는 건강과 자기관리, 도시 

경관 소비가 결합된 K-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구성할 수 있다. ‘한강 야경 산책’은 다리 

조명,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여의도 스카이라인, 잠수교 보행 경험 등을 연결하는 방식

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코스는 거창한 시설 투자보다 안내 체계와 운영의 섬세함이 

중요하다.

한강 야간관광은 계절별로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한강의 밤은 서울 관광에서 매우 

강한 경쟁력을 지닌다. 낮의 한강이 개방감과 여유를 준다면, 밤의 한강은 조명, 강물, 음악, 

음식, 사람들의 움직임이 결합된 도시적 감각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한강페스티벌을 봄·여

름·가을·겨울 계절별 테마로 운영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흐름

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계절별 프로그램이 단순한 행사 목록으로 흩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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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각 계절의 감각을 분명히 살리는 방향이 필요하다.

봄의 한강은 가족 나들이와 피크닉, 꽃과 산책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 시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한강 피크닉 위크, 돗자리 음악회, K-푸드 도시락 체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여름에는 수상영화관, 물놀이, 야간 푸드트럭, 선셋 크루즈, 수변 음악 

공연이 어울린다. 가을에는 걷기 좋은 날씨와 야경을 활용하여 야간 산책, 강변 독서, 버스

킹, 사진 투어를 강화할 수 있다. 겨울에는 한강 이용이 줄어드는 만큼 온열형 야외 콘텐츠, 

빛 축제, 따뜻한 K-푸드 팝업, 겨울 야경 투어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계절별 한강은 같은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감각을 제공한다. 이 차이를 세밀하게 살릴 때 한강관광은 사계절형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한강 다리 하부 공간은 K-컬처 팝업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다리 

아래 공간은 그동안 어둡고 비어 있는 장소로 인식되기 쉬웠지만, 한강의 경우 일반 고가도

로 하부와는 다른 조건을 지닌다. 강변 보행로와 연결되어 있고, 수변 경관을 품고 있으며, 

날씨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 공간은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콘텐츠

를 반복적으로 실험하기에 적합하다. K-푸드 팝업, 독립서점 마켓, 로컬 브랜드 전시, K-

웹툰·애니메이션 포토존, 버스킹 무대, 야간 미디어아트, 청년 창작자 플리마켓 등을 운영하

면 한강의 유휴공간은 새로운 관광 접점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다리 하부 공간은 한강의 장소성을 세분화하는 데 유용하다. 여의도, 반포, 망원, 

뚝섬, 난지, 이촌은 모두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실제 이용 경험은 다르다. 다리 

하부 공간에 권역별 성격을 반영한 콘텐츠를 배치하면, 한강은 하나의 큰 공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성을 지닌 문화 구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포권역은 야경과 미디어

아트, 망원권역은 로컬 브랜드와 피크닉 마켓, 뚝섬권역은 청년 버스킹과 수상레저, 난지권

역은 캠핑과 생태 콘텐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관광객은 한강을 한 번 보고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확대도 중요하다. 한강은 넓고 열린 공간이지만, 장소별 정체성은 

아직 충분히 시각화되어 있지 않다. 공공예술은 한강의 각 권역이 지닌 분위기와 기억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여의도는 축제와 불꽃, 반포는 야경과 분수, 망원은 생활형 피크

닉, 난지는 캠핑과 생태, 이촌은 수상레저와 조망, 뚝섬은 청년 여가와 수변 카페의 이미지

가 강하다. 이러한 차이를 공공예술과 결합하면 한강의 공간 경험은 더욱 입체적으로 구성

된다.

다만 공공예술은 단순히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강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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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빛, 다리, 사람의 이동, 도시 스카이라인을 함께 고려한 장소특정적 작업이 필요하다. 

낮에는 조용히 풍경과 어울리고, 밤에는 빛과 소리로 다른 장면을 만들어내는 미디어아트도 

가능하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예술도 중요하다.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기억, 산책

길의 경험, 피크닉 문화, 러닝 기록, 가족 나들이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 반영한다면 공공예

술은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를 넘어 시민의 삶과 연결된 문화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다국어 디지털 해설과 스마트 관광 체계도 한강문화 활용의 핵심 과제이다. 한강에는 

역사적 이야기가 많다. 옛 나루터의 기억, 한강 개발의 흔적, 다리와 섬의 변화, 생태 자원,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 축제와 시민 여가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

객이 현장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한강은 넓고, 안내 체계는 분산되어 있으

며, 장소의 의미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관광객이 한강을 단순한 산책 공간으로

만 소비하지 않도록 해설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QR 기반 다국어 해설은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정 지점에 QR 코드를 

배치하고,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으로 장소의 역사, 이용 방법, 주변 코스, K-푸드 

체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R 한강 지도도 유용하다. 관광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과거의 

나루터, 드라마 촬영 장면, 다리의 역사, 추천 포토존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한강 경험은 훨씬 

풍부해진다. 러닝·자전거 코스 앱, 실시간 혼잡도, 화장실과 편의점 위치, 돗자리 대여소, 

수상레저 예약, 배달 가능 구역, 쓰레기 배출 장소까지 통합 안내된다면 한강은 보다 편리한 

스마트 관광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스마트 관광은 편의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강의 의미를 해석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관광객은 한강을 걷다가 자신이 서 있는 장소가 어떤 역사를 지녔는지, 어떤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했는지, 어디에서 야경을 보면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한강 경험을 제대

로 느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한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된다. K-컬처 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를 소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이다.

한강문화의 지속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강이 K-컬처 관광지로 부상할수록 

쓰레기, 소음, 과밀, 생태 훼손, 지나친 상업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특히 피크닉과 배달 

음식 문화가 확대되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야간 공연과 축제가 늘어나면 

소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수상레저가 확대될수록 안전과 생태 보전 문제도 함께 커진다. 

따라서 한강문화 활용은 방문객 수 확대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시민의 일상권, 

관광객의 체험권, 생태 보존, 상업 운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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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권역별 수용 능력에 맞는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특정 공간에 관광객이 과도하

게 몰리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분산하고, 사전 예약제나 시간대별 이용 안내를 활용할 수 

있다. 쓰레기 감축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분리배출 안내, 배달 음식 포장 관리, 친환경 

피크닉 키트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야간관광의 경우 조명과 소리의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

해야 한다. 아름다운 야경을 만드는 일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일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한강의 상업화는 신중해야 한다. K-컬처 관광지로서 한강의 매력은 지나치게 꾸며

진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살아 있는 공간이라는 데 있다. 상업 시설과 이벤트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한강은 오히려 평범한 매력을 잃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강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거대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실제로 쉬고 즐기는 장면이다. 

따라서 한강문화 활용 전략은 시민의 일상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 경험을 설계해

야 한다.

결국 K-컬처 관점의 한강문화 활용은 한강을 새롭게 포장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

는 생활문화를 섬세하게 조직하는 일이다. 한강 피크닉, 러닝, 자전거, 편의점 라면, 치킨 

배달, 야경 산책, 버스킹, 공공예술, 수상레저는 각각 독립된 활동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연결될 때 한강은 서울의 현재를 보여주는 K-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된다. 중요한 것은 

한강을 ‘보는 장소’로만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한강은 먹고, 걷고, 달리고, 머물고, 듣고, 

타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경험될 때 가장 강한 문화적 힘을 갖는다.

앞으로 한강문화의 활용 전략은 시민과 관광객이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민에게 한강은 여전히 편안한 일상 공간이어야 하고, 관광객

에게는 한국적 도시생활을 체험하는 열린 무대가 되어야 한다. 이 균형을 지킬 수 있다면 

한강은 단순한 수변공원이나 서울의 경관 자원을 넘어, K-컬처의 생활문화적 확장을 보여

주는 대표적 도시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와 과제

한강은 서울의 자연경관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일상이 축적되는 생활 공간이다. 그곳에서

는 산책과 러닝, 자전거 타기, 피크닉, 라면과 치킨, 야경 감상, 버스킹, 수상레저, 공공예술

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각각의 행위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이 한강이라는 수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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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결합될 때 한국적 도시생활의 독특한 장면이 만들어진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강은 

단순히 서울의 경치를 바라보는 장소가 아니다. 한국인이 어떻게 쉬고, 먹고, 걷고, 모이며, 

밤의 도시를 즐기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현장이다.

그동안 한강 관련 연구는 복합문화시설, 공공예술, 캠핑장, 다리 하부 공간, 여가활동, 

수변공간 활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강이 단순한 하천이나 

공원이 아니라 문화적·경제적·공공적 가치를 지닌 도시 자산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K-컬

처의 범위가 대중문화 콘텐츠를 넘어 한국인의 일상적 생활양식과 도시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 한강은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강은 K-팝 공연장도, 드라마 세트장도 

아니지만, 한국인의 현재적 삶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강

은 K-라이프스타일 관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페스티벌, 수상활성화 계획,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은 이러한 전환

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강문화의 활용은 행사 확대나 시설 조성에만 머물러서

는 안 된다. 한강의 매력은 과도하게 꾸며진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살아 있는 

공간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한강의 생활성을 보존하면서도, 관광객이 그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한강 피크닉, 편의점 

라면 체험, 치킨 배달 문화, 러닝과 자전거 코스, 야경 산책, 버스킹, 수상레저, 공공예술, 

로컬 브랜드 팝업은 서로 분리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문화 경험으로 연결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 장소성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의도는 축제와 불꽃, 

반포는 야경과 분수, 망원은 생활형 피크닉, 난지는 캠핑과 생태, 뚝섬은 청년 여가와 수상

레저, 이촌은 조망과 산책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러한 차이를 살리지 않고 모든 한강공원을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한강문화의 깊이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각 권역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과 해설 체계를 마련하고, 다국어 디지털 안내, AR 지도, QR 기반 장소 해설, 

실시간 편의정보를 결합한다면 한강 이용 경험은 훨씬 풍부해질 수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성의 문제도 중요하다. 한강이 K-컬처 관광지로 부상할수록 쓰레기, 

소음, 과밀, 생태 훼손, 상업화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관광객 유치와 시민의 일상권, 상업 

운영과 생태 보전 사이의 균형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 한강문화의 핵심은 거대한 시설

물을 새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서울의 일상적 감각을 세계인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안내하고, 연결하는 데 있다.

결국 한강이 K-컬처의 다음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는 강’에서 ‘머무는 강’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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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는 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강은 서울의 풍경을 보여주는 장소를 넘어, 한국인의 

생활 리듬과 도시 감각을 체험하게 하는 열린 플랫폼이다. 이 가능성을 제대로 살릴 때 

한강문화는 서울의 지역 자산을 넘어, 세계 관광객이 한국의 현재를 몸으로 느끼는 K-컬처

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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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상·수변 여가·야간 관광·공공 예술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찬규(Lee, Chan-kyu)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강문화를 K-컬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도시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한강 논의가 주로 수변 공간 개발, 공원 이용, 

경관 개선, 복합 문화 시설, 수상 레저 활성화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 글은 한강을 한국인의 일상적 

생활 양식과 도시 경험이 집약된 K-컬처의 대표 공간으로 파악한다.

연구 방법 문헌 조사와 정책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강 관련 선행 연구와 서울시의 한강 문화·관광 

정책을 검토하였다. 특히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한강다리 하부 공간, 공공예술 프로젝트, 한강 

페스티벌, 수상 활성화 계획 등을 대상으로, 한강문화가 K-라이프스타일, 수변 여가, 야간 관광, 

공공예술, K-푸드 피크닉, 도시 스토리텔링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 론 한강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나 휴식 공간을 넘어, 서울의 일상성과 K-컬처의 감각이 결합

된 도시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피크닉, 러닝, 자전거, 야간 산책, 푸드트럭, 버스킹, 수상 레저, 

공공예술, 축제 등은 한강을 생활문화와 관광 경험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강문화는 K-컬처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향후 도시 문화 관광, 수변 여가 콘텐츠, 

야간 관광, 공공예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한강문화, K-컬처, 한강공원, 수변 여가, 야간 관광, 공공예술, K-라이프스타일, 도시문화

관광

이 논문은 2026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5월 25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6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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